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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유세본부,

‘더 몰빵13 유세단’출범 

 4월 10일 총선은 윤석열 정부 심판의 날입니다.

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제1당이 될 때, 입법부의 힘으로 윤석열 

정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.

지역구는 1번! 비례대표는 3번!!!

‘더불어’두 당에 몰빵이 필요합니다.

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을 사수하기 위해,

민주당의 미래, 대한민국의 미래인 젊은 인재들이 두 팔 걷고 나

섰습니다.

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아쉽게 낙천한 후보자

들이 우리 당 후보자들의 지지유세와 함께, 윤석열 정부 심판을 

위해 비례대표 선거까지‘몰빵’해 주실 것을 전국의 유권자들에

게 호소합니다.

‘더 몰빵13 유세단’은 신현영 선대위 유세본부장이 단장을 맡

고, 권지웅·서난이·이동학 유세부본부장, 



 그리고 김규현, 박기일, 박영선, 박창진, 여선웅, 이은영, 이인화, 

이지혜, 임세은, 조상호, 황두영 등 제22대 총선 공천 신청자들과  

김기현 작가, 박주현 전)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인권분과장, 신민준 

문화연대 집행위원, 오은령 대한무용협회 상임이사, 정재우 영화

평론가, 허종숙 만화가 등 문화예술인이 함께 활동합니다.

 현장형 대국민 소통 유세를 통해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

있도록 박홍근·서영교·우원식·이용우·홍성국 국회의원이 ‘1

일 명예 유세단장’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.

 3월 27일 국회 앞에서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중앙

유세단 출정식을 가지고 4.10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으며, 

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월 28일(목)부터 13일 동안‘더 몰빵13 

유세단’은 전국을 순회하며 지원유세를 실시하여, 접전지역과 취

약지역의 판세와 선거분위기를 뒤바꿀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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